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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보도시점 2024. 7. 12.(금) 배포 시 배포 2024. 7. 12.(금)

‘24년산 햇배 생육 이상무! 
전년·평년 보다 생산 많을 것

- 박범수 차관, 배 주산지인 천안시를 방문해 생육 상황 및 재해대응 상황 점검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12일(금)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배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과 재해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인근의 저수 시설을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천안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로 

연간 총 생산량의 약 10% 내외를 공급하고 있다.

  박범수 차관은 “올해 배는 저온피해가 없고 생육이 양호하여 착과수 및 

봉지수*가 증가(전년비 22.2%↑)함에 따라 평년보다 많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확기까지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재해와 병해충 방제가 

남은 과제”라고 하면서, 배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에서는 배수로, 방풍망, 

지주시설 등 사전 정비와 약제 살포 등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와 

농협은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배 봉지씌우기는 병해충 차단을 통한 피해 최소화, 깨끗한 외관 형성 등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대체로 최종 적과후에 실시하므로 봉지씌우기에 사용한 봉지 수를 집계하여 예상 

수확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 

  이어서 풍년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는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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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이 평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상재해, 병충해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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